
[B3G] Beyond 3G(B3G)의 현황과 전망(2) 

 

이번 호에서는 현재 ITU-R WP8F(Working Party 8F)에서 진행되고 있는 “Systems Beyond 

IMT-2000”에 대한 논의 현황과 주요 쟁점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먼저 ITU-R WP8F에는 4개의 주요 WG (Working Group) 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주로 

담당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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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Working Group) Technology: IMT-2000 규격인 ITU Recommendation 

M.1457에 대한 update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Systems Beyond IMT-2000 

규격인 ITU-R M.1645 ”F amework and overall objectives of the future 

development of IMT-2000 and of systems beyond IMT-2000”의 기술적인 

부분도 담당하고 있다. 

WG Spectrum: 기존 IMT-2000 대역에서의 다양한 시스템들이 공존할 때의 

기술적인 문제점을 검토하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및 

Systems Beyond IMT-2000에서 필요로 하는 주파수 산출 및 필요량 등을 

연구하고 있다. 

WG Services and Market Aspects: Systems Beyond IMT-2000을 이용한 

서비스와 시장에 대한 예측함으로써 WP8F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이를 WG Spectrum에 알려주어 WRC-07에서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WG Developing 

 

한편, Ad hoc 및 Co-ordination group으로는, 

Migration (AH MIGRATE) 

Workplan (AH WORKPLAN) 

Satellite Coordination (SAT COORD) Group 

등이 활동하고 있다. (<그림1> 참조) 



 

<그림 1> ITU-R WP8F 의 구성 

 

2.5GHz Sharing 및 WIMAX기술의 IMT-2000 포함 문제 

최근 들어 ITU-R WP8F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미국정부와 WIMAX Forum 

등이 제안한 것이다. 즉, IMT-2000용 주파수로 지정되어 있는 2500MHz-2690MHz 대역을 

802.16계열의 OFDM TDD로 사용하게 될 경우 WCDMA 등 기존 FDD와의 간섭에 관하여 

연구를 하자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IMT-2000용으로 지정된 대역에서 

IMT-2000이 아닌 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국제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국제 공통주파수 대역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쉬운 국제 Roaming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통일하고자 하는 노력이 일부 지역, 

특히 미국에서 어려워질 수도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미국정부는 All IP core network을 

지원하는 새로운 무선규격을 M.1457 IMT-2000규격에 추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시장이 형성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Systems Beyond IMT-

2000규격 보다는 기존 IMT-2000규격에 802.16계열의 무선규격을 포함시킴으로써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기술의 조기 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Systems Beyond IMT-2000의 명칭 문제 

ITU WP8F에서 최초로 IMT-2000 이후의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이 시스템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많이 있어 왔다. 최초에는 4G라는 명칭이 논의 

되었으나 당시에는 IMT-2000도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여서 ITU가 4G에 대한 표준 개발에 

착수했다는 뉴스가 나갈 경우 IMT-2000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시켰다. 또한 새로 개발되는 시스템이 기존의 IMT-2000을 포함한다는 것 등을 

감안하여 일단 Systems Beyond IMT-2000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명칭이 너무 길고 외국어로 번역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자는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이번 Canada Quebec City에서 6월 달에 열린 

16차 WP8F 회의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IMT-PLUS 외에 IMT-VAN등의 제안이 있었으며 

추후에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기타 논의사항 

현재 ITU TG(Task Group) 8/1에서 검토되고 있는 UWB(Ultra Wide Band)대역 중의 하나인 

3.1-10.6 GHz 대역과 Systems Beyond IMT-2000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대역인 3.1-6 

GHz에서 중복에 의한 간섭 문제를 유럽 측에서 제기하고 있다. 이는 현재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UWB를 견제를 위한 포석으로 보이며 미국이 WIMAX를 IMT-2000 대역 및 기술에 

진입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반발로도 추측된다. 

이 밖에도 WG Spectrum에서는 Systems Beyond IMT-2000을 위한 세계 공통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각국의 후보대역의 주파수 이용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으며 Systems Beyond IMT-2000에 포함된 다양한 기술(Radio Access Techniques 

Group)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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